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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영축산 구상나무 개체수 변화 확인
-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구상나무의 개체수와 크기 감소 확인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영축산(1,081m, 경남 양산시) 구상나무 

집단의 개체수가 2014년도 6개체에서 2024년도 4개체로 감소하고, 성숙

목의 평균 수관크기 역시 31.8%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산성 침엽수종이자 

한반도 특산식물인 구상나무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민감종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4년도 첫 조사에서는 성숙목 3개체, 어린 나무 3개체였으나, 2024

년도는 성숙목 3개체, 어린 나무 1개체로, 어린 나무 2개체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0년간 성숙목의 평균 수고는 4.5m에서 4.2m로 감소, 

평균 수관 넓이는 33.0㎡에서 25.1㎡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흉고직경은 

19.0㎝에서 21.2㎝로 증가하였다. 살아남은 어린 개체 또한 직경과 수고

는 증가하였으나, 수관의 넓이는 감소하였다. 

  연구진은 구상나무 성숙목의 수고와 수관 넓이 감소는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수종의 균형 조절 과정으로 판단되며, 어린 개체의 고사는 원인을 특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축산은 구상나무 생육지 중 가장 건조한 곳이며, 구상나무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다. 구상나무가 자라는 소백산, 지리산, 

덕유산 등은 겨울철 눈으로 덮여 있지만 영축산은 그렇지 않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신현탁 과장은 “기후변화에 민감하거나 

중요한 산림생물종의 실제 분포 변화와 생태계 영향을 측정하는 다각도의 

활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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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진 자료

2014년 6월 17일과 2024년 4월 2일의 구상나무 성숙목 1번

흉고직경은 26.8㎝에서 30.4㎝로 증가, 수관 넓이는 63.6㎡에서 50.2㎡로 감소

2014년 6월 17일과 2014년 4월 2일의 구상나무 성숙목 2번

흉고직경은 14.0㎝에서 14.0㎝로 변화가 없었고, 수관 넓이는 15.9㎡에서 9.1㎡로 감소


